
1

신 간 보 도 자 료 2019년 8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7 한려빌딩 302호 | 전화 02-765-9682 | 팩스 02-766-9682 
휴대전화 010-4212-0752 | 이메일 munhak@silhum.or.kr | 홈페이지 www.silhum.or.kr

 

강정 시인의 일곱 번째 신작 시집

 『그리고 나는 눈먼 자가 되었다』
--------------------------------------------------------------------------------------------------------------------------------

지구가 손톱 안에 고여

다시 죽을 때까지 깨물며 운다

걸을 땐,
다리여 사라져라

네가 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땅이 너를 탓하지 않도록

--------------------------------------------------------------------------------------------------------------------------------

ISBN 979-11-956227-0-2 03810  158쪽 양장 값 10,000원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께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미지의 언어 탐구



2

한국 현대시의 진정한 아나키스트, 강정의 신작 시집!

1992년 등단해 6권의 시집을 낸 강정 시인을 가장 적확하게 묘사하자면, ‘감각적 무정부주의자’로 부를 

수 있다. 그의 시 세계는 무정부주의와 함께 사회적인 나이를 먹지 않으며, 시적 자기 갱신을 통해 당연하게도 

그의 언어는 늘 생생하며 젊다. 그의 새로운 시적 실존의 추구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고스란히 기존의 언어 체계에 갇혀 있다는 모순된 깨달음과 겹쳐지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그 언어의 감옥은 

곧 자신의 몸인데, 그 몸을 벗어나려는 안간 꿈은 죽음․재생의 강박관념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 

자학적․가학적 파괴 행태로 이어지며, 그것을 통해 몸속에 갇힌 원초적 감각의 소리를 포착하고 해방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 노력이 이번 시집에선, 독해지고, 세련되어지며, 나아가 눈먼 광대의 춤과 함께 

우주의 리듬을 타고 우리 곁에 찾아온다. 

그의 시는 음악이며, 그의 모든 음악은 하늘의 발자국 소리

강정은, 그의 시를 그 자신의 언어로 재현하며 그 속에 집요하게 반복되는 강박적 요소들을 포착한 뒤, 
그 조각조각을 재구성하고 종합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이다. 그의 언어는 여과 

없이 뱉어지는 대로 뱉는 듯 시종일관 음악과 함께, 춤과 함께, 발자국과 함께 찾아온다. 쉽게 유추되고 조합되지 

않는 이미지들과 움직임이 광활한 시적 세계에 날아와 거닌다

“결국 이 광대의 춤은 우주적(보편적) 몸의 리듬, 즉 대지(자연)의 순환의 절대적 흐름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음악은 하늘의 발자국 소리”가 된다. 눈멀고 귀먹은 미친 광대의 춤은 그렇게 

절대적인 우주적 몸의 노래가 된다. 저 우주적 순환의 리듬 속에서 삶과 죽음은 서로를 넘나들며, 대지(자연)는 

저 광대가 춤추는 관능과 에로티즘의 무대가 된다.”(김진수 문학평론가)

언어로 추는 춤 아니라 “시를 추는 춤” 그 아름다운 현장으로의 초대!  

“어쨌거나 이제 춤출 일만 남았다.” 「시인의 말」의 마지막에 남긴 강정 시인의 이 선언은 이번 시집이 

건너가고자 하는 이상향이 ‘저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우리 속’에 임재한 현실임을 암시한다. “눈먼 자가 

되어” “걸을 땐” “다리여 사라져라” “네가 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땅이 너를 탓하지 않도록” 시인의 외침은 

마치 주문처럼, 우주적 명령처럼, 우리 앞에 선다. 시(視)가 지워진 자리에 몸(춤)이 남는다. 오해가 없기를, 
시어로 춤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강정이 구축한 몸의 시학은, 시가 추는 춤이며, 시를 추는 춤이다. 

풀을 춤춘다

아기 손바닥만 한 타원형의, 끝이 뾰족한

오래 잠들어 있던 우주의 비늘들이 펄럭인다

_「풀춤」 중에서

“풀이 춤춘다”가 아니라, “풀을 춤춘다”이다! 풀을 춤추는 자는, 물론, 풀이 된 자일 테다. 그는(또는 풀은), 
어느새, 풀이(또는 그가) 되어, 춤춘다. 그렇게 풀은, 풀이 된자의 몸을 통해, 스스로를 춤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풀이 된 자의 춤을 통하여, 그저 “풀이 춤춘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그러니, “풀을 춤춘다”가 

아니라, “풀이 춤춘다”이다! 놀라운 주객전도와 물아일체의 광경이다. (…) 문장의 의미론적 맥락에서 주체와 

대상은 분리되지 않고 한 몸을 이룬다. 주체가 대상을 춤춘다! 그때 대상은 이미 주체다. (김진수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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